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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1)은 한국 근대 산업화의 비
교적 초기인 1930년대 미곡과 금 등의 자원침탈과 유
출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화지역(Industrial Site)이다.
특히 장항제련소와 장항항 부잔교는 한국 근대화의
대표적 상징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될 만큼 근
대 산업사에 있어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장항의 대표적 산업유산인 장항제련소 보전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2) 일부 공무원의 노력으로
창고 1개동 매입과 그 활용 구상, 그리고 여객수송이
정지한 장항선과 장항역의 공원화 등 주요 산업유산
과 관련한 다양한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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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서서히 멸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항 내 남아있는 산업유산의 분포 현황을 찾고 그 산업화 과정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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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한 주민의‘장소기억’을 수집하여 보완하 다. 그 결과 45개의 현존시설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구체적으로 산업시설 17개소, 이를 지원하던 주택, 숙박, 종교, 문화 시설 20개소, 제련소 벽돌 등의 기타 8개소를
확인하 다. 장항의 산업화는 1920년대 도시계획과 토지매립을 시작으로, 장항제련소, 장항항, 장항선과 장항역의 3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생태계 조직처럼 성장하 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을 지나며 국가 산업구조 변화와 환경오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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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aimed to research the industrial heritage in Janghang town which was established as an
industrial city in the early modern era. In general, for the method to find historical heritage, field survey and literature
review have been commonly us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owever, suggests another method which is called
‘place memory’ that is a memory in place. This research extracted it from citizen in Janghang town. As a result, 45
historical places and landscapes were found in this study while only 7 were found in the previous research. Janghang
town has three main points as industrial heritage, which are the Janghang smelting factory, Port and Station. Those
are connected with supporting facilities such as housings, schools, banks, markets, and religious facilities including
offices and factories related to the main functions for themselves, and so forth. Janghang town which was a famous
industrial city industrialized and modernized between 1920 and 1980 in korea. After 1980’s, However It was
decayed because of the change of industry structure and the pollution of air an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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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역사자원의‘활용’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 집중하고 있어, 이에
앞서 진행되어야 할 장항 지역에 남아있는 산업유산
의 현황조사,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소홀한 편이다. 이로 인해 장항 내에 남아있
는 많은 산업유산들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한 채 지속적으로 훼손 및 멸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현장조사와 인터뷰
를 토대로 장항지역 근대 산업유산의 산업화 과정과
분포 현황을 조사하 다. 그리고 이를 기초하여 산업
화에 따른 장항의 도시 형성 과정을 분석하 다. 소
도시인 장항의 경우 관련 문헌자료가 적어 연구에 어
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지역
주민의‘장소기억’을 인터뷰로 수집하여 사용하 다.
2. 연구사
장항 지역의 산업화와 관련한 연구로는 산업화 초
기 도시의 비전과 현황을 기술한 阿部薰(1937) 『발전
하는 장항』과 장항의 역사에 관해 기술한 장항읍
(1997, 2010) 『장항의 역사와 문화』가 있다.
장항 근대 산업유산의 현황조사 관련 주요 연구는
2004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근대문화유산
현황조사3) 사업이 있다. 하지만 도 단위의 전국적인
조사로 연구 인력과 시간적 한계가 있어, 지역 내 숨
은 유산을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장항제련소
포함 7개소가 조사되었다.
산업유산의 지역 단위 현황조사 연구로는 송석기
(2004)는 군산, 조홍석(2003)은 진해, 김일진(1988)은
대구, 정이순(2004)은 부산 등의 연구가 있다. 연구과
정을 살펴보면 주로 문헌자료를 통해 1차 현황을 파
악한 후, 조사된 대상의 현존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하 다. 연구는 주로 현황조사와 시계열적 역사변화
를 기술하 고, 일부 주요 근대 건축물의 특징을 기
술하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 보완적으로 인터뷰를 통한 장소기억
을 수집하 다. Casey(1987, 2000)는 장소기억이란 장
소에 남겨진 기억을 말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과거를
담고 있어 개인적 기억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기억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장소기억은 지역주민들을 대상
으로 살아있는 기억과 생생한 이야기를 이끌어냄으로
써 대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장소기억’관
련 연구는 주로 역사학, 교육학과 인문지리학 분야에
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기억담론의 이론적 구
축은 주로 노라(Pierre Nora, 1984~1992)의『기억의 장
소』, 알박스(Maurice Halbwachs, 1980)와 아스만(Jan
& Aleida Assman, 1999)부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
외 벤야민(Walter Benjamin, 1950), 페렉(Georges Perec,
1975), 헤셀(Hessel, 1929)은 산보자(flaneur)로서 개인의
기억을 통해 장소기억을 기술하 다. 국내연구는 이
론 소개(신지은, 2011; 윤미애, 2005; 김응종, 2011; 전
진성, 2005)와 일부 장소와 사건을 중심으로 장소기억
담론이 적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권귀숙(2004)은 제주
주민의 4.3사건의 장소기억을 재구성하 고, 전종한
(2009a; 2009b)은 장소기억을 통해 피맛골, 도시 뒷골
목을 해석하 고, 홍금수(2009)는 장소의 경관해석 방
법론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 외 인터뷰를 통
해 강동진(1997)은 양동마을의 구조 특성을 발견하
고, 김경수(2003)는 취락의 형성 과정과 간척지 변천
을 설명하 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대 초기 산업도시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내 분포하고 있는 산업유산을 대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장항 내 산업유산의 분포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산업화과정과 도시 형성 과정을 해석하
다. 시간적 범위는 1920년 전후 토지매립 부터 1990년
대 현대적 산업시설 건립기까지로 한정하 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현장조사와 인터뷰(interview)
로 진행하 다. 문헌자료는 고문서, 지역 역사서, 신
문기사와 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현장조사는
총 8회 12일간,4) 인터뷰는 총 63명5)을 대상으로 진행
하 다. 각 연구 방법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장항의 산업화 과정 해석은 문헌분석을 토대로 인
터뷰 내용을 보완하여 기술하 다. 인터뷰 구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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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정 주제에 관한 구술 증언(oral testimony)6)을 면
접자가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 고, 본 연구에서의 기
술은 직접인용보다는 장소에 관하여 면담자와 문헌자
료의 공통된 관점과 정보만을 취합하여 선택적으로
기술하 다. 세부적으로 대상의 명칭은 면담자 모두
또는 다수가 동일하게 확인한 것만을 기술하 고, 대
상에 관한 내용은 면담자들이 동일하게 증언하 거나
문헌자료와 교차비교하여 검증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
술하 다. 그 외 중요한 내용이지만 불확실하거나 불
명확한 경우에는‘추정’으로 기록하 다. 구술 대상
자는 주로 전 학교장과 교사, 부동산 관련 업주, 전
제련소 및 관련 시설 노동자, 지역 공무원과 향토사
학자, 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 다.
장항 산업유산의 분포 현황조사는 3단계로 진행하
다. 1단계 문헌분석은 1937년 발간된‘발전하는 장
항’, 1997년 발간된‘장항의 역사와 문화’, 1926-57년
까지 발간된 신문자료 74건7)을 참조하여 목록으로 작
성하 다. 그리고 기존 문화재청의 연구 방법을 참조
하여 대상에 관한 기록을 목록화하고, 산업유산을 위
한 별도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각 장소에 번호8)를
부여하 다. 이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현장조사를 실
시하여 현존여부를 기록하 다. 문헌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남아있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주민 인
터뷰를 통해 취득하 다. 3단계는 인터뷰를 통해 추
가 작성한 목록을 바탕으로 대상 검증과 특징에 관한
주민의 장소기억을 집중적으로 수집하 다. 특히 2단
계에서 재목록화한 대상의 경우 구두로 확인한 경우
가 많아 명칭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위치일 수
있어 수차례의 확인 및 검증 과정이 필요하 다. 이
를 위해 가능한 현황의 확인은 면담자와 현장에서 진
행하 고, 현장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련 문헌자료와
사진을 면담자에게 제공하여 확인하 다.
그리고 기존 지도(조선시대 서천읍지와 해동지도,
1895년 명치 28년 제작 목측도, 1925년 지형도, 1936
년 추정 장항항 수축계획도, 1954년 미 공병단 제작
지형도, 1971·1973·1976·1980·1988·1992·2010
년 지형도 및 연안해역기본도)를 이용하여 도시의 확
장과정을 지도화 하 다. 1차적으로 기존 지도 내 기
재된 주거지, 산업화 지역 등을 Adobe Illustrator CS3
를 이용하여 지도를 중첩시켜 변화상을 도식화 하
고 일부 위치가 부정확한 지도는 Adobe Photoshop
CS3를 이용하여 주요지점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사용
하 다. 지도와 더불어 문헌자료와 주민의 장소기억
을 이용하여 간석지 매립지역, 주거지와 산업화 지역
의 변화과정을 보완하여 반 하 다. 특히 간석지 매
립의 경우 기존 지도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장소기억이 효과적이었으며, 일부
지도 내 표기되지 않은 주거지에 대한 사항과 각 공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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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의 산업유산 분포 현황과 도시 형성 과정
표1.  1단계 문헌조사를 토대로 발굴한 대상지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장항출장소, 장항제련소, 장항항, 남북면업주식회사 장항조면공장, 조선농회장항비료
배합소, 경남철도자동차부, 관자동차부, 장항트럭, 금만인력거장, 충남정미소, 예산정미소 장항지점, 옥정정미소,
장항역, 장항잔교역, 수동잔교역, 서천금융조합장항지소, 조선물산 장항출장소, 군산해운 장항출장소, 금강토
지주식회사, 동양척식수동농장 미곡창고, 상은창고, 경남상옥창고, 경남철도, 농업창고, 장항조창고, 차부사무
실, 항만노동자 사무소
마동면사무소, 장항경찰관 주재소, 장항우편소, 장항세관출장소, 장항편동출장소, 장항파출소, 장항공립심상
고등소학교, 마동공립보통학교, 통구의원, 인정전의원, 조선식산은행, 안동주조장, 장항여관, 동일은행장항지
점, 암전여관, 남본여관, 만덕여관, 대흥여관, 경남여관, 극장유락좌, 장항욕장, 제련소구락부, 면 장항시장,
당구금강구락부, 면 격리병사, 장춘관, 파리식당, 장항신사, 궁기사, 조동종 보은사, 편동과수원, 진의진언종
장항포교소, 조선불교 은숙사, 장항포교소, 장항 장로교회, 대동의원, 충청남도 장항상옥, 중앙극장, 장항농고
교장관사, 죽본주조장
* 밑줄은 현존하는 시설
II. 근대 장항의 산업화 과정 해석
1. 근대 장항의 조성 목적
근대 장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조성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항의 조성 목적은 한국의
근대화 보다는 일본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조성되었
다고 볼 수 있다. 1918년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며
쌀(미곡) 파동이 발생하 고, 이로 인해 일본에는 많
은 양의 미곡이 필요하게 되었다(장항읍, 1997). 이에
조선총독부는 1920년 이후 조선에 토지의 개량, 경종
법 등을 도입하여 쌀의 증산을 위한 다양한 근대적
기술과 기법을 전수하 다(장항읍, 2010). 이를 통해
증산된 쌀은 일본으로 본격적으로 유출되었으며 장항
의 경우 충남 전 지역, 경기와 강원 일부지역 60만석
의 미곡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방안균, 2012.3.21).10)
당시 부산, 인천, 군산 등을 통해 미곡이 유출되었으
나 충청도 일대의 경우 금강으로 가로 막혀 있어 쌀
수송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항이 필요하게 되
었고 이를 위해 장항항과 경남철도(장항선)를 건설하
게 되었다. 장항선은 수송효율화를 위하여 도시 중앙
으로 관통하 고 장항항과 장항제련소로 연결되었다
(유승광 구술, 2006.7.2611); 장항읍, 1997).
또한 일본은 1937년 중국 대륙 진출을 앞두고 제
철, 공작기계, 유류 등의 수입을 위해 자금, 특히 교환
수단으로 중요한 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유
승광 구술, 2006.7.26). 결국 장항제련소는 군수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것이다(장항읍, 1997).
당시 조선 내 대부분의 금은 장항제련소에서 생산되
었으며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이처럼 근대 초기 장항의 성립은 자원침탈, 특히
일본에 필요한 미곡과 군수자금 확보를 위한 목적으
로 조성되었다.
2. 근대 장항의 산업화 과정
근대 산업도시 장항은 1920년 초 매립 논의를 시작
으로 1929년 일본인 미야자기(宮崎)의 주도로 간척지
공사와 도시계획안을 토대로 시작되었다(阿部薰,
1937; 장항읍, 1997). 이어 1931년 8월 경남철도(현 장
항선)가 개통되었고, 1932년 4월에는 한국 최초의 부
잔교를 보유한 장항항이 완공12)되어 군산의 대안 신
흥도시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장항읍, 1997). 이후
장항의 대표적 산업시설인 장항제련소가 1935년 2월
시작으로, 1936년 6월 주요 공장과 용광로 설비를 완
료한 후, 1937년 1월 전망산 위에 100미터 높이로 완
공되었다(阿部薰, 1937; 장항읍, 1997; LG금속, 1997).
당시 장항제련소는 한국의 3대 제련소 중의 하나 으
며, 아시아 최대 높이의 산업시설로 스펙터클한 근대
산업경관을 연출하 고 이에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
었다.13) 장항선과 장항항의 건설 후, 각지에서 모여든
미곡 관련 미곡창고, 미곡검사소, 곡물상조합 등의 산
업시설이 건설되었고, 관련한 은행, 운송회사 및 기
관, 선박조합, 상옥조합 등의 상업시설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관공서, 학교, 여관, 경찰서 등이 건설되었으
며, 이러한 산업 관련시설의 건설과 함께 전등, 전화,
간이수 등의 근대적 인프라가 도시 전역에 설치되었
다.14) 이러한 도시 산업화는 장항제련소 건립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되었고, 산업 노동자가 전국 각지에서
유입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장항의 인구 변화를 살펴
보면, 1920년 전통 취락지 던 장항은 수 십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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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근대 장항 지역 산업화 시기 구분
기간 시기 주요 변화 및 내용
1928년 경남철 정거장 장항리 결정
1929년 간척지공사 시작
1929 형성 및 1931년 8월 경남철도 개통
-1945 성장기 1932년 장항항 개항
1936년 6월 장항제련소 점화
1938년 장항읍 승격
1945 침체기 1945년 광복, 장항제련소 정지
-1957 1955년 철도국유화 정책, 장항선으로 개명
1957년 이승만 대통령 방문
1957 재 1961년 박정희 의장방문
-1989 도약기 1962년 한국광업제련공사 재가동
1979년 1월 제련소 굴뚝 재건축
1989년 제련소 제련공정 폐쇄
1989 쇠퇴기 1993년 금강하구둑 완공(토사적층)
-현재 2009년 11월 장항-군산 도선 정지
2010년 장항선 여객수송 정지
하 지만, 1931년 1,256명, 1936년에는 7,856명에 다
다르며, 불과 10년 남짓 사이 전통적 자연경관은 근
대화된 산업경관으로 급격히 변모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장항은 산업화로 인구와 도시 공간
이 급속히 성장하 고, 1938년에는 삼척, 원주와 함께
읍으로 승격15)되었다. 이로 인해 서천군에는 현재 2개
의 읍이 존재하며, 이는 근대 이전의 전통적 3개 권
역(한산, 비인, 서면)과 근대 장항의 권역으로 구분된
다(유승광 구술, 2006.7.26; 장항읍, 1997).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며 장항의 다수 산
업시설이 기능 정지되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오랜
기간 결손상태로 남게 되었다(유승광 구술, 2006.7.26;
LG금속, 1997).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의장
등이 장항제련소의 재가동을 위해 방문하 고, 당시
국가적으로 2차 산업진흥정책16)을 펼치며 장항제련소
는 1962년 한국광업제련공사로 재출범하게 되었다(LG
금속, 1997;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10). 이후 장항제
련소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비철금속제련공장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장항의 산업은 장항제련소를 중심
으로 재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장항제
련소는 근대 산업화의 상징으로 관광지와 화촬 장
소로 각광을 받았다(그림1-d, 유승광 구술, 2006.7.26).
장항항의 경우도 이용이 급증하며 1964년에는 충남
유일의 국제항으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장항항과 장
항역 인근의 창고와 공장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미
곡, 목화 등의 침탈을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미곡
을 제외한 타 기능의 공장 시설은 제재소, 물류창고,
선박수리소 등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장항의 산업과 도시는 다
시 쇠퇴기를 맞이한다. 1979년 장항제련소는 낡은 굴
뚝을 철거하고 새롭게 재건축하며 도약하고자 하
다. 하지만 생산량 증대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인근지역은 물론 공주까지 향을 끼쳤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온산제련소 건립으로 1989년 장항제
련소는 제련공정을 폐쇄하 다. 다만 LS전선과 LS니코
에서 소량의 제련17)을 하고 있으며 관련 공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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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항제련소와 일상경관(1960~80년대)
d. 1961년 제련소 내 화촬 기념촬
‘밤을 통곡하다’
a: 1950년대 제련소 전경
사진출처: 권혁재(1999) b: 제련소 슬래그벽돌 담장 c. 1961년 박정희 의장의 장항제련소 방문
e. 1960년대장항항,부잔교에입항항동명호전경
사진출처: 유승광 제공 f. 장항제련소와 농민의 일상경관
터의 일부가 남아 있다(조형구 구술, 2006.9.30; 박종천
구술, 2012.3.2118)). 장항항의 경우도 1990년 금강하구
둑의 완공에 따른 토사 적층이 심화되어 대형선박 접
안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상
실하며 현재는 거의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이선구
구술, 2008.10.25; 이대성 구술, 2009.4.20).19) 또한 금강
하구둑의 건설은 충남과 전북 이남을 육로로 연결함
으로써, 과거 양 지역을 수로로 연결해 주던 장항선
과 장항도선장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최근에는 철로 직선화 사업이 추진되며 장항역을 통
과하는 일부 산업화물 수송을 제외한 여객수송은
2010년부터 전면 중지되었다(서천군, 2010; 이선구 구
술, 2008.10.25).20) 반면 90년대 들어 도시계획이 진행
되지 않았던 장항제련소와 장항시가지 사이 지역에
한솔제지(1991), 풍농(1989), 태평양 유리공장(1990) 등
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III. 장항 근대 산업유산 분포 현황과 도시
형성 과정
1. 산업유산 분포 현황
장항 산업유산의 현황과 분포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68건의 목록을 작성하 다(표 1).
2단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존시
설 9개소, 멸실된 시설 10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다수의 시설은 이미 사라졌지만, 인터
뷰 시 주민 구술을 통해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
던 항만준설공사 사택촌, 장항제련소 사택촌, 한양여
관, 장항교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조사를
통해 58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총 67건 을 재목록
화 하 다. 이후 3단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45곳의
현존 시설, 22곳의 멸실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조사 기간(2007~현재) 중 개발 압력 속에서
주요한 산업유산 4곳(미곡창고, 농업전수학교 일부,
남북면업주식회사, 미리미예식장)이 멸실되었다.
조사결과 장항 내 총 45곳의 현존시설을 확인하
다. 제련, 철도, 항만, 미곡, 창고 등의 산업시설 17곳,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된 주택, 숙박, 종교, 문화
시설 20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도시의 확장과
쇠퇴에 따라 발생한 시기별 도시경관과 재료 등의 기
타 자원 8건을 조사하 다. 조사된 현황을 토대로 살
펴보면, 장항은 제련, 항만, 철도의 3대 산업유산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항제련소와 관련하여, 제련소 사택 및 합숙소, 황금
정 등의 주거시설, 유흥주점, 시장 등의 상업시설과
공장 등의 시설이 조성되었다. 주거시설는 다수 현존
하고 있고 공장으로는 태흥광업소가 남아 있으나, 구
락부(클럽)등의 유흥주점과 상점 등의 상업시설은 거
의 확인할 수 없었다. 대표적으로 제련소 사택 및 합
숙소는 67년 재건축되었지만 대부분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 있었으며, 장항제련소에서 버려지는 슬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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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2단계 문헌자료를 토대로 현장 확인한 장항 산업유산 분포 현황
로 만든‘제련소 벽돌, 슬래그 벽돌’(김경필 구술, 2006.
9.30; 방안균, 2012.4.3021); 그림 1-b)은 건축재료로 사
용되어 장항항 야적장, 건물, 담장 등 도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슬래그벽돌은 방한, 방열, 방음에 좋
아 지역 내 주요한 건축재료로 대체되며 지역의 색채
경관을 형성하 다. 장항항과 장항부잔교의 건설을
위해 항만준설공사 사택촌이 건설되었고, 관련하여
조선소 및 지원시설이 조성되었다. 현재 장항 부잔교,
항만준설공사 사택촌, 충남 최초의 조선소인 광양조
선공업소, 항만노동자 사무실이 남아있다. 장항선과
장항역과 철도 숙소가 일부 남아 있으나 최근 공원화
와 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인해 철거 예정에 있다.
장항시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유산
은 미곡창고이며, 미곡 관련 충남정미소, 조선정미소
사무실,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등이 현존하고 있다.
그 외 장항교회, 감리교회(추정) 등의 종교시설, 장항
농업전수학교 등의 학교시설, 장항극장, 중앙극장, 미
라미예식장 등의 문화시설 등이 현존함을 확인하
다. 특히 미라미예식장(사진관)은 장항지역 내 대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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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항 지역 근대 산업유산 조사 현황
분류 충청남도 연구자 조사
조사(2004) 1, 2단계 3단계
(문헌조사) (인터뷰)
제련 1 1(1) 3(2)
철도 0 6(1) 3(2)
산업 항만 3(2) 5(5)
시설 미곡 0 4(2) 5(2)
창고 1 5 5(4)
공장 2(1) 2(2)
주택 4 0 14(14)
숙박 0 6 1(1)
종교 1 6(1) 4(2)
산업 문화 0 5 3(3)
지원 의료 0 3 1
시설 공공 0 5 3
교육 0 3 3
상업 0 11 3
기타 0 8(1) 4
기타 경관 · · 3(3)
기타 · · 5(5)
계 7 68(9) 67(45)
분 류 (2004) 1, 2 3
( ) ( )
그림 3.  3단계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한 장항 산업유산 분포 현황
표 4.  장항 3대 산업시설 관련 산업유산
제련 항만 철도
중심 산업시설 장항제련소 장항항, 부잔교 장항선, 장항역
제련소 벽돌, 항만준설공사 미곡창고,
제련소 사택, 사택촌, 조선정미소,
주변 관련시설 제련관련시설 광양조선공업 곡물검사소항만노동자 사무실
황금정 마을 한양여관
농업전수학교, 장항교회, 시대별 도시경관
가 이뤄진 장소로서, 지역 사진작가 던 소유주는 지
역의 많은 사건과 기억을 사진으로 남겨 놓았다. 그
외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쇠퇴에 따라 시기별 경관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장항의 도시 형성 과정
앞서 연구한 장항의 산업화과정과 분포 현황을 토
대로 도시 형성 과정을 지도와 연계하여 시계열적으
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30년 이전까지의 장항은 산기슭 일부에 위치한
전통적 자연취락이 전부 다(그림 4.b-1). 하지만 이후
장항은 도시계획, 간석지 매립, 철도, 항만, 특히 격자
형도로망을 중심으로 근대적 산업도시의 기본 구조가
완성 되었다(그림 4.b-2). 도시화 초기인 1930-1936년
박재민·성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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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항 지역 내 현존 산업유산 및 특징
































































남한 최초의 건식제련소, 제련소 단지 내 일부 산업시설 남아 있음
굴뚝을 높이기 위하여 돌산인 전망산 위에 굴뚝을 건립하여 당시 아
시아 최대 높이. 1979년 굴뚝은 재건축 되었으나 건축적 가치보다는
상징적 가치가 높음. 최근 철거 및 보전 논의 중
충남 및 일부 경기, 강원 일대의 미곡 및 물자 수송을 위해 건설. 현
재 여객수송은 정지되고 한솔제지로의 일부 화물만 운송. 주변에 창
고와 여관 등 다수의 건축물이 남아 있음
1930년 보통역으로 시작, 장항선의 종착역으로 과거 항구와 제련소와
연결된 장항선의 여객 종착역. 장항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충청도, 경기 및 강원 일부 지역의 미곡의 침탈을 위해 장항으로 운
반된 미곡을 검사하던 곳 (추정)
과거 식량침탈의 중심 거점, 장항선으로 운반된 미곡은 이곳에서 정
미를 마치고 주변 미곡창고에 저장 후, 장항항을 거쳐 일본으로 운송
하 음
과거 장항선으로 운반된 미곡을 임시 보관하던 미곡 창고로서 운송
효율성을 위하여 철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조선농회장항비료배합
소로 추정)
미곡 출항 전 저장하던 미곡 창고. 모듈화 되어진 콘크리트 기둥과
목조지붕이 특징, 서천군 매입
조선정미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대형 미곡창고 3개동
이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음
조선정미소 인근 대형 미곡창고로 대한통운의 물류창고로 활용되었
으나 2010년 멸실됨
1930년 건립되었으며 충남 유일의 국제항. 현재는 기능의 거의 정지됨
한국 최초의 부잔교, 현재 거의 이용하지 않음
장항잔교역과 함께 군산과의 상거래를 위해 만든 잔교역이며 금강의
흐름에 의해 2개의 잔교역을 사용
장항항의 항만노동자 사무실로 현재는 이용하지 않아 방치 상태
충남 최초의 조선소. 현재는 과거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선박
수리는 계속하고 있음
면 침탈을 위해 설립한 목화를 면으로 만들던 공장, 해방 이후 목재소
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방치 상태
과거 제련소에서 필요한 용광로 부품 등을 생산하던 공장, 철골조 구



























































사이 장항의 도시구조를 살펴보면, 장항역 동쪽(창선
리)에서부터 시가지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군산과 연결되는 주요한 수송로인 수동잔교역과
장항잔교역이 역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이라 추정한다
(이선구 구술, 2008.10.25; 이대성 구술; 2009.4.20; 그림
4.a-2). 하지만 1937년 제련소 건립 전후로 장항의 도
심시가지가 확장되며, 장항역의 서쪽(신창리), 신 시
가지가 조성되기 시작하 다(그림 4.b-2; 그림 4.a-1,3).
이에 따라 초기에 도시가 성립한 창선리 지역은 도시
형성 당시 필요했던 행정과 교통 관련시설이, 신창리
지역은 산업 발전에 따라 필요해진 치안과 상업시설
이 주로 조성되었다. 현재에도 관련 기능은 유지되어
읍사무소, 은행, 버스터미널 등은 창선리에, 서천경찰
서와 신시장은 신창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장항
의 3대 산업시설인 장항항, 장항선과 장항제련소의
건립과 함께 사택촌 또한 조성되었다. 사택촌은 조성
당시 관련 산업시설과 일정 거리를 두고 건설되었으
며 계획도면상에서도 도심 내부에 편입되기 보다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곡창고,
공장 등의 주요 산업을 지원하던 시설은 주거지와 혼
재되어 철로와 항만 주변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주거환경보다는 산업의 기능적 효율성을 우
선시하여 조성된 결과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충청
도와 경기일대에서 유입된 미곡은 장항선과 장항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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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항만준설을 위해 건설되었으며, 과거 장항 지역 내 일본인들이 거주
하던 주거단지
장항제련소 건립 및 유지를 위해 조성된 사택촌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진 시장과 사창가골목
건물의 전면부는 7~80년대, 건물 본체는 일본식 건물
제련소 벽돌로 지어진 소규모의 개인주택
제련소 벽돌로 지어진 중규모의 개인주택
일제강점기 때 건축된 2층 집, 장항역 역무원 숙소 인근 위치. 현재 방치
일본식의 여관 건물로 현재 방치되어 있음
장항 최초의 교회, 일본식 목구조
과거 교회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상가(애기단추)로 사용 중
과거 서천군 유일의 극장으로 현재 개조되어 김공장으로 사용 중
장항역 맞은편에 위치한 중앙극장(추정), 현재는 축협 창고로 사용 중
초기 사진관으로 개업, 장항주민의 많은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이며, 사
진작가 김남용(1913-1985)은 장항과 관련한 많은 사진을 남김
과거 농업전수를 위해 건립한 학교. 2010년 멸실됨
제련소에서 생산 후 버려지는 슬래그를 활용한 벽돌
장항만의 독특한 건축재료, 현재도 도시곳곳에서 남아 있음
과거 금을 쌓아놓았던 장소, 금(원석)이 무거워 침하되어 웅덩이가 되었
이가 되었다고 전해짐
금을 만들던 마을이란 이름에서 명명된 황금정 마을
일제강점기 때 도시성장에 따라 형성된 가로경관
해방 이후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경관





























































도착하여, 장항선 옆에 위치하고 있는 미곡창고와 조
선정미소 등으로 운반되었고, 정미 후 장항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송되는 선형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 외 장항제련소가 번성하며, 제련소 인근 황금을
만드는 마을의 의미를 가진‘황금정’과 구락부(클럽)
가 다수 조성되었다(그림4.b-3). 다만 황금정은 지역의
산업 경제활성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조성된 취락지역
으로 계획된 장항의 시가지 구조와는 차이를 보이고
박재민·성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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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장항의 형성 과정
b-2. 1930년대 초 장항항과 장항선에 따른 도시의 성장
b-1.1930년 이전 자연취락과 토지 매립
a-1.장항항 수축계획도, 1936년(추정)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a-2. 장항시가지와 군산과의 연결
수송로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있다. 그리고 산업의 흐름에 따른 일부 내부 공간의
기능적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장항역 동
쪽에서 장항도선장으로 연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
관촌이 형성되었다.22) 현재 이용자는 거의 없지만 여
관과 여인숙(일부 빈집)들이 철로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다. 신 시가지인 신창리가 형성되며, 상권이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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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속
b-5. 197~90년대 도시의 확장과 새로운 산업시설의 유입
b-4. 195~60년대 도시의 확장(주변 취락 확장)
b-3. 1937년 이후 장항제련소의 건립과 도시의 성장
이동하 고 구 시가지(창선리)의 중심시장은 신창리
로 이전되었다. 특징적으로 신시가지 조성과정에서
신시장를 중심으로 서천경찰서와 유곽(사창가)이 함
께 공존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일명‘떡전골목’으로
불리고 있다(그림 2, 그림 4.b-3). 이는 당시 일제강점
기의 시대상과 장항의 6~80년대 도시 상황을 반 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장항은 기존의 계획적 도시 팽창 보다는,
자연발생적인 확장이 진행되었다. 특히 기존 신창리
시가지 주변으로 주거지가 증가하 다. 현재 대표적
으로 남아 있는 곳은 신창리 서천경찰서와 시장 뒤편
일대와 장항극장 일대에 대표적으로 남아 있다(그림
4.b-4). 이후 60~80년대 장항 산업의 재 도약기를 맞이
하 고 인구 또한 급성장하 다. 장항읍 인구는 1980
년 당시 약 32,000명에 이르며 서천읍 인구의 1.6배로
서천군 내에서도 가장 높은 인구 도를 보 다. 하지
만 도시공간의 확장보다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낡은
건물의 재건축 및 파사드 리모델링이 주로 진행되었
으며 도시공간의 확장과 재편성은 크지 않았다. 재건
축과 파사드 리모델링은 중심 상업가로 주변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중심가로의 일부 건물 후면
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축을 유지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장항의 산업이 침체되며, 도시공간 또한 쇠퇴하
기 시작하 다. 비록 90년대 전후부터 도시구조 자체
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인구감소(2010년 13,000
명)에 따른 공동화 심화로 도시 내 유휴공간은 급속
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장항역은 과거 장항의 도
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 으나, 최근 장항선의 폐선
으로 대형 유휴부지로 남게 되었고 공동화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반면 90년대 전후로 새롭게 한솔제지, 풍농 등의
산업시설이 건설되었지만(그림 4.b-5), 과거 산업시설
이 도시와 폭넓게 연계되어 성장하 던 것에 반해,
새로운 산업시설은 독립적으로 운 되고 있어, 도시
구조의 양적인 확장은 진행되었지만, 도시구조의 맥
락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실제 관련 직
원 중 장항에 거주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23)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산업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으나, 역사적 가치가 공유되지 못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장항의 근대 산업유산을 이해하
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문헌조사, 현장답사와 주민
인터뷰를 토대로 장항의 현황조사를 실시하 고, 산
업화 과정과 도시 형성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
았다.
근대 초기 산업도시 장항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미
곡 수요와 군수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장
항의 산업화과정을 보면, 장항제련소, 장항항, 장항선
과 장항역의 대표적 3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주요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
하기 위한 관련 공장은 물론 주거, 상업, 공공 시설
등이 함께 건설되었다. 다시 말해 장항은 도시 전체
가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조직처럼 연결되고 구조
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장항의 산업유산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최종 현존 시설 45곳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조사 과정 중 개인주택과 제련소 벽돌과 일
부 산업화의 흔적 등은 본 조사 결과 보다 많이 분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관련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전문가에 의한 조사
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자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동
반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장항 관련 문헌자료가 부족함에 따
라, 현황조사에 있어 대안적 방법으로‘장소기억’을
수집하고 이용하 다. 실제 현황 조사 결과 1, 2단계
문헌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대상은 총 68건 중
현존시설 9건 확인에 불과하 지만, 주민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추가한 결과 67건(9개소 포함) 중 45건의
현존 시설을 확인하 다. 이는 기존 현장에서 취득한
지역주민의‘장소기억’은 기록이 부족한 장소의 현황
조사에 있어 유효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장소기억’은 기초 현황조사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장항 지역의 산업경관과 개별 유산의 심
층 해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박재민·성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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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 특히‘기록의 역사’에서 담지 못했던 역사적
내용과 도시공간에 관한 기억 정보를 추출해 냄으로
써 역사 경관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활용
시 외부자에게 간접적‘장소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본 연구에는 담지 못하
으나, 각 장항제련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창고와 장
항선의 관계, 제련소 벽돌의 흔적과 이야기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인터뷰는 새로운 방법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이미 선행되어 왔다.
다만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연구 방법론으로써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대의 경관을 만들고,
그 곳에서 생활해 왔던 지역주민의 장소기억 수집은
근대 경관의 해석과 보전에 있어 대안적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註
1) 장항이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불리게 되
었으며(1920년대 전후),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백제시대
기벌포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남부면
과 서부면일대가 현재의 장항 지역이었다. 1938년 서남면
과 마동면 일부가 장항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서남면의 옥
북리, 옥남리, 옥동리, 장항리, 마동면의 산서리, 수동리와
50만평의 간석지 삼기정, 화천정, 본정일정목, 본정이정
목으로 구성되었다. 정이라는 명칭은 1988년 리로 개편되
었다(장항읍, 1997).
2) 마길면 일부와 남부면 일대를 일컫는다. 그리고 장항제련
소가 있는 지역은 장암(長巖)이라 불리었다. 현재 장항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으로 창선리, 신창리와 장암리로
구성되어있다
3) 2008년 7월 11일, 산업유산과 지역재생 국제 심포지엄:
장항제련소 문화적 보전·활용에 의한 서천의 지역활성
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전문가와 지역 공무원의 노력으로
미곡창고 1개동을 매입하여 활용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5) 근대 문화유산 내 산업의 분야로 조사됨.
6) 2006년 7월 25~26일, 9월 15일, 9월 28~30일, 10월 14일,
2007년 11월 19일, 2008년 10월 25일, 2009년 4월 20일,
2012년 3월 21~22일, 2012년 4월 30일~5월2일.
7) 인터뷰은 주로 전 학교장과 교사, 전 장항제련소, 부두
등의 노동자, 부동산 관련 종사자, 전·현직 공무원과 향
토사학자,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8) 구술증언이란, 한 개인의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기술하는 것. 유사용어로 심층면접, 구
술사 자료(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9)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향토사학
자 유승광의 많은 도움으로 진행하 다.
10) 산업시설(제련, 항만, 창고, 조선, 면업, 기타)는 1.1.X~1.6.X,
산업지원시설(주거, 숙박, 종교, 문화, 의료, 공공, 교육, 업
무, 기타)는 2.1.X~2.9.X, 기타(경관, 재료 등)는 3.1.X~3.4.X
으로 구분하 다.
11) 장소기억을 통해 도시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보다 많은 인터뷰를 통한
확인과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동아일보, 1931년 9월 4일,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흥된 장
항항 충남미 집산지. 동아일보, 1928년 9월 14일, 경남철
정거장 장항리 결정.
13) 유승광(교사, 50대), 2006. 7. 26 구술. 서천 및 장항 지역을
20년 이상 연구해 온 향토사학자.
14) 동아일보, 1932년 4월 6일, 장항 축항식 성대히 거행, 총
공비 35만원.
15) 동아일보, 1935년 10월 20일, 신흥 장항항 일대에 공장
연돌 종립 해발 651척의 장관.
16) 동아일보, 1935년 5월 15일.
17) 동아일보, 1938년 9월 30일, 약진하는 장항.
18)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중화학공업의 육성
시책이 발표.
19) 1주에 1회 제련공정을 거치고 있음. 다만 제련소 굴뚝은
사용하지 않음.
20) 조형구(제련소 근무, 50대, 장항 거주) 현재 장항제련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의 현황 소개, 박종천(과거 제련소
근무, 80대, 장항 거주) 과거 장항제련소에서 근무하 으
며 현재에도 구 황금정 마을에서 거주.
21) 이선구(공무원, 50대, 서천), 이대성(공무원, 50대, 장항).
서천군 공무원으로 이대성 분은 장항에서 태어났으며, 지
역과 관련된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음.
22) 이선구(공무원, 50대, 서천) 2008. 10. 25 구술, 계획과 관
련하여 연구자가 참여하 으나, 계획 기간이(2개월) 짧아
장소의 역사성을 읽어내는데 한계가 있어 대안적으로 기
존 시설의 최소한 철거(향후 계획을 위한)와 중심공간으
로서 지역주민에게 오픈스페이스의 제공, 철도시설과 장
항역사의 재활용을 제시하 다.
23) 김경필(농업, 50대, 장항), 방안균(부동산, 80대, 장항) 장
항 내에서 태어나 장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장항발전위
원회 일 등을 수행하며 지역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
24) 당시 장항선을 통해 야간에 도착하여 군산으로 이동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 다. 현재 육상교통이 발달하
여 이용자는 거의 없지만 다수의 시설이 현존하고 있다.
이선구 구술, 2008. 10. 25; 이대성 구술; 2009. 4. 20.
25) 예를 들어 한솔제지의 경우 직원이 100명 남짓이며 장항
지역 내 거주자는 20명 내외로 오히려 공주, 군산, 부여
등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조형구 구
술, 2006. 9. 30). 이는 과거 주요 정미시설 시설 1개소에
서 일하던 노동자가 200명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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